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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 '기성용 풀타임' 스완지, 번리 꺾고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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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5)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2연

승에 일조했다.

 기성용은 2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 선발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기성용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공수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으로 스완지 전력의 핵심임을

입증했다.

 기성용은 앞서 지난 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스완지는 이날 1-0으로 승리를 거둬 맨유전 승리에 이어 2연승으로 시즌 초반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스완지는 전반 23분 역습 기회에서 네이선 다이어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절묘한 타이밍에 때린 오른발 슛이 골키퍼 손에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스완지는 정확한 패스플레이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줄곧 주도권을 잡았다. 

 스완지는 후반 19분에 바페팀비 고미스, 21분에 몬테로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번리도 동점골을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성용은 후반 35분 상대 골키퍼의 펀칭으로 흐른 것을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번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번리의 반격을 잘 막은 스완지는 홈 개막전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보태며 상승세를 이었다.

 

 챔피언십(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볼턴의 이청용(26)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그러나 팀

은 1-2로 패해 시즌 첫 승 신고를 다음으로 미뤘다.

 카디프시티의 김보경(25)은 울버햄턴전에서 출전하지 않았다.

 카디프는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마크 허드슨의 자책골 탓에 0-1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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